
LLDPE, 성수기 앞두고 재고부족
1월 내수가격 80만원대 형성 … 에틸렌 공급부족에 성수기 맞아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는 최근 농번기 성수기를 앞두고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LDPE보다

고기능성이면서 내수가격도 저렴하게 형성돼 있어 LDPE 대체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LLDPE는 국내수요 뿐만 아니라 중국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틸렌 공급이 타이트해 여유물량도

부족한 상태이다.

베네수엘라 석유노조의 파업사태 및 불안한 국제정세와 생산설비의 트러블로 타이완이 2002년 11월 기준 에틸렌 생

산이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런 정황에 맞춰 Formosa도 2월부터 원료 및 PE 내수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또 최근 일본경제의 회복이 예상돼 일본의 PE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Idemitsu Petrochemical

은 2003년 2월 설비고장 문제로 에틸렌 가동률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꾸준히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아시아지역 석유화학기업들의

NCC 정기보수가 2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돼 있어 타이완, 일본 및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에틸렌 공급부족으로 인

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에틸렌 가격강세로 가공기업들이 가동률을 낮춰 가격이 하락했으나 봄 농사철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1월말 내수가격이 톤당 80만원 대에 달했다.

국제가격은 3002년 1월24일 CFR FE Asia 기준 톤당 640달러에 거래됐으나 2월7일에는 톤당 650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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